
금호그룹, 대우건설 매각 “본전찾기”
우선협상대상자 복수 선정 매각경쟁 유도 … 협상 결렬 부작용 경감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1월23일 대우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중동 자본이 참여한 자베즈파트너스와 미국 자본

이 투자된 TR아메리카 2곳을 골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A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써 낸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가격을 제시한 곳을 차순위로 지정하는데 비해 다소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금호아시아나가 복수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막바지까지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종가격이 대개 최초 제시금액의 5-10% 범위에서 조정되는 만큼 끝까지 주도권을 쥐고 대상자간 경쟁을

유도해 최대한 가격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대우건설을 인수했다가 매각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 금호아시아나

가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

아울러 추후의 협상 결렬 가능성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효과도 노렸다는 분석이다.

우선협상대상자를 한 곳만 선정했다가 자금조달 능력 부족 등이 드러나 협상이 결렬되면 후유증이 더 클

수 있다.

금호아시아나는 복수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일반적인 M&A 절차에서 주요한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력

을 높이기 위한 일반적인 사례라고 설명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자베즈파트너스와 TR아메리카의 주요 투자자는 중동 국부펀드와 미국의 유수한 건

설회사로 대우건설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며 2곳을 상대로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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